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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주요 개정 법률

▶ ① 공정위, 공시 위반 과태료 강화…반복 위반시 최대 50% 가중

한겨레  |  2026. 9. 7.

·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반복 위반에 과태료를 최대 50% 가중하기로 함(8일부터 28일까지

행정예고)

▶ ② 한국, 집중투표제 시행…글래스루이스 “지분 분산 기업 더 큰 영향”

이투데이  |  2026. 9. 10.

· 국내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9월 10일부로 시행된 가운데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가 지분이

분산돼 있거나 경영권 분쟁을 겪는 기업이 제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진단

▶ ③ [자본시장법 개정] ‘헐값 합병’ 공식 깬다…상장사 합병가액, 시가 대신 ‘공정가액’

조세일보  |  2026. 9. 15.

· 9.8 공포, 12.9 시행

· 상장사가 합병이나 분할,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할 때 합병가액 산정 기준이 시가에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

고려한 공정가액으로 변경, 이사회 검토와 외부평가 의무화

 →  관련 세종 뉴스레터       

 

II. 입법(안) 동향

▶ ① 곰이 꽉 껴안는다고?…소액주주에 도움될 제도 도입된다 [주末머니]

아시아경제  |  2026. 9. 11.

· 지난 3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형 베어허그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

발의

https://www.hani.co.kr/arti/economy/economy_general/1276567.html
https://www.etoday.co.kr/news/view/2624138
https://www.joseilbo.com/news/htmls/2026/09/20260915575703.html
https://view.asiae.co.kr/article/2026091013542780835


· 베어허그는 M&A 전략 중 하나로 인수 시도자가 대상 기업에 사전 예고 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개적인 매수를 제안

하면 경영진 및 이사회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제도

· 올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의무공개매수제도도 일반 소액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투자금 회수 기회에서 소

외되던 문제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한국형 베어허그와 일맥상통

▶ ② “중복상장 시 ‘모회사 주주 동의·보상’ 의무화”…與 법안 발의

연합뉴스  |  2026. 9. 9.

·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, 모든 자회사 상장에 주주 동의와 기존 주주 공모주 우선 배정

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

· 개정안은 중복상장 예외 요건을 ‘종속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매출이 모회사 매출의 25% 미만이고, 임원 겸직 비율이 3분의 1

미만인 경우 등 실질적 독립 경영이 가능한 경우’로 명확히 함

▶ ③ 국회 상임위 통과한 의무공개매수제도… M&A 시장판도 흔드나?

세계일보  |  2026. 9. 24.

·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, 여야가 정기국회 처리에 합의한 내용인 만큼 연내 통과 가능성

有

· 개정안의 핵심은 상장사 지분을 사들여 25%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거나 이미 지분 25%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

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려면 공개매수를 해야 한다는 내용(공개매수 대상은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발행주식의 50%+1주)

 

III. 정책 동향

▶ ① 코스피-코스닥 ‘상장폐지 시총 기준 강화’ 6개월 늦춘다

동아일보  |  2026. 9. 5.

·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최근 코스닥 시황 악화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이 늘어나자, 9월 4일 상장폐지 제도를 일부 조정

· 당초 2027. 1. 1.부터 시행 예정이던 상장폐지 유지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(코스닥 200억원→300억원, 코스피 300억원

→500억원)은 6개월 유예해 2027. 7.부터 시행하며, 형평성을 고려해 코스피 시장에도 코넥스 이전상장 허용과 시총 상향

유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함

 →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·외환·부동산 등 부문별 리스크 종합 점검

 →  한국거래소 공지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 개정 안내(시가총액 300억원 요건 시행 6개월 유예) / 유가증
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 안내

▶ ② 저PBR<주가순자산비율> 피하려면 ‘밸류업 공시’ 해야 하는데…난감한 상장사

헤럴드경제  |  2026. 9. 15.

· 한국거래소는 9.14(월)부터 상장공시제출시스템을 통해 상장사들이 자사의 저PBR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

· 현재 조회 결과는 해당 상장사만 확인할 수 있지만 11월 2일부턴 저PBR 기업 명단이 일반에도 공개

▶ ③ 국민연금, 주주권 행사 보폭 넓힌다…의결권 사전공개 최대 4.4배 확대

한경비즈니스  |  2026. 9. 15.

· 국민연금, 투자기업 대상 첫 수탁자 책임활동 설명회를 열고 의결권 사전공개 확대 및 기업과의 대화·주주활동 강화 방침
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0908169900002
https://www.segye.com/newsView/20260922517518?OutUrl=naver
https://www.donga.com/news/Economy/article/all/20260904/134609960/2
https://biz.heraldcorp.com/article/10873873?ref=naver
https://magazine.hankyung.com/business/article/202609155099b


제시

· 위탁운용사의 책임활동 평가를 자금 배정·회수에 반영하고 자산군 확대 등을 담은 ‘스튜어드십 코드 2.0’ 마련 추진

▶ ④ 시총 미달 상폐기업 코넥스 이전 허용…거래 지속 지원

파이낸셜뉴스  |  2026. 9. 23.

· 시가총액 미달로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되는 기업이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하면 코넥스시장으로 이전

할 수 있게 됨

 → 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시총미달 상폐기업 코넥스시장 이전상장 관련 「코넥스시장 상장규정」개정

 

IV. 해외 이슈

▶ ① 美 SEC, 의결권 자문사 ISS 제소…소환장 이행 강제

한국경제  |  2026. 9. 7.

·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, 의결권 자문사 ISS 상대로 소환장 이행 강제 소송 제기(9월 4일,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지방

법원), ISS가 의결권 추천·투표 활동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완전히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힘

· 의결권 자문사의 판단이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월가의 불만과 견제도 커진 상황

· 미국의 의결권 자문사 규제 강화 시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표결 정책에도 영향 가능

▶ ② [단독] 도시바 흔든 美패럴론, 행동주의 판 커진 韓진출

아시아경제  |  2026. 9. 11.

· 미국계 글로벌 대체투자 운용사 패럴론캐피탈매니지먼트가 한국 시장 진출을 검토 중

· 패럴론은 크레딧과 주식 롱숏 전략, 부동산, 전략적 자본투자 등을 아우르는 멀티전략 운용사지만 국내에서는 상장사 지배구

조 개선과 자본배분 변화를 겨냥한 행동주의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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